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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시기의 녹슨 대포에서 놀고 있는 괌 어린이들. /사진=이승철기자

식민지배와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세계적 휴양지

태평양전쟁 시기 한국인들 강제 징용돼 많은 희생

○… 2005년부터 태평양전쟁 시기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의 실체를 탐사보도하고 있는 취재팀

은 지난 달 초 서태평양상의 괌을 찾았다. 괌은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전쟁의 아픔을 간

직한 섬이다. 한국인들도 이 섬에 끌려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고 전쟁 속에 희생됐다. 섬 곳

곳에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지하 갱도진지 등 군사시설이 구축됐다. 괌의 아픈 역사를 통해 

제주도를 들여다보자.…○

괌은 제주도와 여러 모로 닮은꼴이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간직한 세계적 관광지인데다, 그 이

면에 간직한 아픈 역사까지 제주도를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태평양전쟁이 남긴 상처는 컸다. 

괌은 태평양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미-일간의 치열한 전선중의 하나였다. 괌의 아름다운 풍경

의 속살을 헤집고 들어가면 당시 전쟁의 그림자가 오늘날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알게 된

다.

괌은 전쟁유산과 현대식 리조트가 공존하는 섬이다. 섬 곳곳에는 태평양전쟁의 치열했던 전투



를 보여주듯 당시의 흔적들이 생생하다. 사시사철 휴양객들로 붐비는 바닷가의 최신식 호텔이

나 리조트에서 태평양전쟁 당시의 포대를 보는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탄환자국이 생생히 

남아있는 콘크리트 토치카는 바닷가를 찾은 휴양객들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불과 60여 

년 전의 처절했던 전쟁의 기억을 알기나 할까.

▲현대식 리조트가 즐비한 해안가에 남아 있는 태평양전쟁시기에 만들어진 토치

카에서 휴식중인 관광객들. /사진=이승철기자

괌은 예전부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괌의 역사는 식민지배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16세기부터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괌은 1898년부터 미국 영토가 됐다. 이후 일본은 태평양전

쟁을 일으키자마자 3일 만인 1941년 12월 10일 괌을 침략했다. 일본군으로서도 괌은 오가사와

라제도로 연결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어서 전쟁 초기 괌 장악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괌 방어를 포기한 가운데 일본군은 무혈입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름도 '위대한 신

의 섬'이란 뜻이 오오미야지마(대궁도)로 바꾸는 한편 섬 전체에 일본식 지명을 붙였다. 한반도

에서처럼 주민에게 일본어와 문화를 강요하는 강제적인 동화정책이 펼쳐진 것이다.

동시에 섬 곳곳에 괌의 원주민인 차모르인과 한국인들을 동원 지하 갱도진지를 만들고 토치카, 

포대를 설치하는 등 미군과의 장기전에 대비했다. 제주도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에 의해 요

새화됐듯이 괌도 섬 전체가 거대한 요새로 변했다.

미군의 괌 탈환을 위한 제1상륙지는 아산비치다. 취재팀이 찾은 아산비치는 길이 약 2km에 이

르는 아름다운 모래사장이다. 이곳에서 1945년 7월 21일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미

군은 괌을 되찾았다.



괌 전투에서의 승리는 태평양전쟁에서의 승리로 귀결된다. 괌은 서태평양의 교두보이자 군수물

자 보급기지다. 현재 미국 공군의 핵심인 앤더슨기지와 해군기지가 이 섬에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도쿄 대공습에 나선 B-29 출격도 괌에서 이뤄졌다. 괌을 두고 '태평양전쟁의 슈퍼마

켓'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대비해 오키

나와 주둔 미군 4700명을 최근 괌으로 이전용로 한 것도 괌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괌

푸른 바다와 야자수나무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아산비치에는 어뢰정과 해안가의 토치카 

및 기념탑 등이 취재팀을 맞이했다. 미군은 아산비치로 상륙한 후 아산의 고지대로 진격했다. 

아산의 고지대는 태평양전쟁 당시 미 해군 최고지휘관인 니미츠제독의 이름을 따 니미츠언덕

(Nimitz Hill)이라 불린다. 이곳은 상륙지점인 아산비치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아산전망대가 설

치됐다.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태평양전쟁국립역사공원으로 지정된 아산전망대에는 상륙전 당시를 설

명하는 사진패널과 공격-점령-해방을 묘사한 부조 등 시설물이 있다. 국립역사공원이라고 해서 

대규모 시설을 연상하기 쉬우나 자연적인 지형을 살린 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시

설물만을 조성해 놓았다. 이 점은 역시 국립역사공원인 아산비치도 마찬가지다.



▲태평양전쟁국립역사공원인 아산 비치에 전시중인 어뢰.

아가포인트, 가안포인트 등 미군의 상륙지점을 중심으로 한 주요 격전지는 태평양전쟁국립역사

공원으로 지정돼 역사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전쟁유적을 설명하는 NPO단체 해설

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관광객들을 안내한다. 아산전망대는 괌을 찾는 일본인들의 주요 관광루

트가 됐다.

제주도의 전쟁유적들이 대부분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일제에 의

해 이 섬에 끌려와 강제노역하고 희생당한 한국인들의 실태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괌에서 자꾸만 제주도의 역사와 현실이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괌의 아픈 역사는 

우리와 무관치 않은 역사다.

[괌은 어떤 섬?]  

괌은 태평양 북서부 미크로네시아에 자리한 마리아나제도

의 15개 화산섬 중에서 가장 크다. 남북 약 48km, 동서 

7~13km 정도로 총 면적은 549㎢이다.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로 인구는 약 17만8000명이다. 원주민인 차모르

인이 약 40%, 미군 및 관계자 15%, 나머지는 필리핀 등 

기타 이주자로 구성된다. 북부가 평탄한데 비해 남부는 고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포루투갈 태생의 탐험가 마젤란이 1521년 괌의 우마탁 해

안에 첫 기항했다고 한다. 이후 1565년 스페인 탐험가 레

가스피가 우마탁에 상륙하고, 그해 스페인국왕 펠리페2세

의 명령에 따라 괌을 포함한 마리아나를 스페인 영토로 삼

았다. 1898년에는 괌을 둘러싼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이후 

미국령이 된다.

이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1941년 12월 10일 이 섬을 점령 3년 반 정도를 지배하다가 

1945년 7월 미국이 탈환하면서 미국의 영토로서 준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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